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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 동화 속으로
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

여행

국립 박물관을 나와 오던 길을 되돌아 

티볼리 가든 쪽으로 향했다. 오후 3시가 

가까워 오고 있었는데 벌써 해가 지기 시

작했다. 해가 넘어가면서 기온은 급격히 

내려가고, 옷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은 얼

음처럼 차가워진다. 너무 추워서 그런지 

또 무릎이 몹시 아프기 시작했다. 이번에

는 한 달 전에 삐꺽 했을 때와 증상이 비슷

해서 겁이 더럭 났다. 이러면 안되는데…. 

하지만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. 나는 마음

을 다잡고 천천히 걸어갔다.

티볼리 가든. 1843년에 오픈한 덴마크 

놀이공원이다. 오픈했을 당시에는 코펜하겐 외곽에 있었

다고 하는데 현재는 코펜하겐 시내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

다. 일종의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공원이 코펜하겐 중심지

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. 티볼리 가든을 짓게 된 경위가 

재미있다. 게오르그 칼스텐슨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

당시 덴마크 왕 크리스찬 8세에게‘국민이 재미있게 놀고 

있으면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’라고 설득해 건

축 및 운영권을 따 냈다는 것이다. 오픈 당시부터 여러가지 

놀이 시설과 오락물이 가득해 국민들이 정말로 재미있게 

놀기 시작했고 (정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식은 것 같지는 

않지만), 아직도 덴마크에서 최고 인기 놀이공원으로 사

랑 받고 있다.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이용할 수 

있는 것 같다. 

R과는 티볼리 가든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었다. 그런데 

한 가지 간과한 것은 티볼리 가든에는 4개의 입구가 있다

는 것이었다. 어느 쪽이 정문인지를 몰라서 티볼리 가든 

블록 한 바퀴를 다 돌아야 했다. 드디어 정문 앞에서 만났

을 때는 완전히 깜깜해졌는데 사방이 휘황찬란한 조명으

로 낮처럼 환했다. 아치형으로 된 티볼리 문 앞에서 기다

리던 R은 나를 보자 반가워하며 달려오다가 금방 내가 무

릎이 아픈 것을 눈치채고 옆으로 와서 부축했다.“엄마,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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릎 많이 아파?”“조금 아팠어. 근데 너 만

나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!” 

정말 딸을 다시 보니 기운이 불쑥 났다. 

우리는 정문을 가득 에워싼 인파에 밀리

며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섰다. 스트롬 유람

선을 타면서 입장권을 미리 사 놓은 것이 

얼마나 다행인지. 입장권 발매소에는 사

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. 

아치형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3 줄로 서서 

들어갔다. 입장권을 보여주는데 어처구니

없게도 검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! 

저 밖에서 입장권을 사려고 발을 동동 구

르는 사람들은 뭐란 말인가?‘이게 뭐지?’하며 어리둥절

하는 동안 사람들에 밀려 어느새 안으로 들어 와 있었다. 

티볼리 가든은 20 에이커 정도되는 대지에 펼쳐져 있다. 

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가 500에이커 정도 된다고 하니 

딱 25분의 1 크기이다. 훨씬 오래 되었지만 그야말로 디즈

니랜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, 디즈니랜드가 꿈을 

심어 주면서도 어딘지 상업적인 분위기라면, 티볼리 가든

은 아기자기하면서 어여쁜 분위기이다. 롤러 코스터도 4개

나 있고, 이것저것 탈 것과 볼 것이 25개나 된다니 어엿한 

놀이공원인데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한 밤 조명 속에 보

니 그저 북구 동화 속에 들어 온 듯 예쁘기만 했다.

R과 나는 눈앞에 펼쳐진 꿈나라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잠

시 망설였다. 사방은 크리스마스 인파가 가득했고, 또 더 많

은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. 우리 앞에 눈이 소

복 하게 쌓인 오두막 같은 것이 환한 불을 밝히며 서 있었다. 

글록을 파는 가게였다. 배가 고팠던 우리는 글록을 한 잔씩 

사고 캔디 아몬드도 한 봉지 샀다. 오두막이 하도 낮고 작아

서 난쟁이가 내어주는 글록을 받아 든 느낌이었다. 우리는 뜨

거운 글록을 마시고 캔디 아몬드를 먹은 뒤 기운을 내어 다

시 사람들에게 밀리며 티볼리 가든 안쪽으로 계속 들어 갔다. 


